
 IT기반기술/콘텐츠기반이론 301

항목 계층 구조에 기반한 빈발 항목 집합 나열 방법
Item Hierarchy based Frequent Itemset Ordering Method

김 준 우, 강 현 경*

동아대학교,  신라대학교*

Kim jun woo, Kang hyun kyung*

Dong-A Univ., Silla Univ.*

 요약

연관 규칙 탐사는 이산적인 항목들을 포함하는 트랜잭션 데이터에 존재하는 항목 간 동시 발생 관계를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관 규칙은 {전항}→{후항}의 형태를 갖고, 전, 후항은 모두 사전에 정의된 지지도 하한을 만족하는 빈발 항목 집합

으로 구성된다. 연관 규칙 탐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탐사되는 빈발 항목 집합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규칙의 개수도 

많아지고, 이들 사이에 중복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지지도나 신뢰도 순으로 빈발 항목 집합이나 규칙을 나열하

기보다는 항목들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분석자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연관 규칙 탐사와 

함께 계층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항목들 간 연관성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빈발 항목 집합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서론

  연관 규칙 탐사는 가장 널리 쓰이는 데이터마이닝 기

법 중의 하나로, {전항}→{후항} 형태의 규칙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을 둔다[1]. 일반적으로는 빈발 항목 집합을 탐

사하여 이들을 통해 연관 규칙을 생성하는 Apriori 알고

리즘이 널리 사용되며, 사전에 분석자가 지지도 하한과 

신뢰도 하한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연관 규칙 탐사 결과는 판매대의 제품 배치, 미래 사건

의 예측 및 협업적 필터링을 이용한 추천 등에 다양하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지지도 및 신뢰도 하한 

임계치에 따라 대량의 빈발 항목 집합 및 연관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효

과적인 관리 및 시각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최근 분석 대상 데이터의 분량이 방대해지면서 강

조되고 있는 인간의 시각적인 데이터 관찰을 도울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2].

  본 논문은 연관 규칙 탐사 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빈발 항목 집합들을 나열하기 위하여 종래와 같이 

지지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항목 간 연관성을 함께 고

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항목 간 연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서는 병합형 계층 군집 분석을 활용하였다. 

Ⅱ. 계층 군집 분석

  계층 군집은 본래 데이터의 레코드들 중 유사한 것들

을 한데 모으기 위한 군집 분석의 일종으로, 트리 모양의 

레코드 계통도가 작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계통도를 리프에서부터 그려나가는 병합형 계층 군집과 

루트에서부터 그려나가는 분할형 계층 군집이 있다. 전

통적으로는 계층 군집 역시 여타의 군집 분석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데이터에 포함된 레코드 간 유사도를 

유클리드 거리 등으로 계산하여 두 개 레코드를 비교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3].

  반면, 트랜잭션 데이터에서는 레코드들을 군집하기보

다 데이터를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한 군집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항목 집합 A, B 간 유사도를 항목 집합 A

∪B의 지지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4][5].

  본 논문에서는 연관 규칙 탐사와 함께 위와 같은 지지

도 기반의 계층 군집을 실시하여, 그림 1과 같이 계통도 

형태로 빈발 1-항목집합들의 항목 계층 구조를 먼저 파

악하는 것을 제안한다. 

▶▶ 그림 1. 빈발 1-항목 집합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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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향후 빈발 항목 집합 나열을 위해 계통도 

상의 리프로 나타나는 항목들을 먼저 정렬하게 되며, 이

러한 정렬은 그림 1과 같은 모양의 계통도의 루트에서 

시작하여 매번 트리의 분기점을 만날 때마다 각 분기의 

하위에 존재하는 항목들 중 가장 빈발한 것의 지지도를 

조사하여, 높은 값을 갖는 분기를 상위에 배치하여 이루

어진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는 항목 A, B, E 중 가장 

빈발한 것의 지지도가 항목 B, C, F, G 중 가장 빈발한 

것의 지지도보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Ⅲ. 빈발 항목 집합 나열

  앞 장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빈발 1-항목집합들에 대한 

나열 순서가 결정되고 난 후에는 이를 나머지 빈발 항목 

집합들을 나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빈발 항목 집합들이 그림 1과 같은 빈발 1-항목집합들

의 순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림 2와 같이 빈발 항목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들의 순서를 재배열한다.

▶▶ 그림 2. 항목집합 재정렬

  재배열을 완료한 항목집합들은 이제 빈발 1-항목집합

들의 순서에 따라 사전 순으로 나열되며, 나열된 항목집

합의 목록은 종래 일반적으로 많은 항목집합을 나열할 

때 단순히 각 항목집합의 지지도 또는 사전 순서를 기준

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개별 항목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서로 연관성이 있는 항목집합이 가까이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Ⅳ. 결론

  연관 규칙 탐사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나, 잦은 데이터 스캔으로 인한 소요 시간 문제, 그

리고 탐사 결과에 대한 시각화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빈발 항목 집합들을 

나열할 때, 항목 간 관련성을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으며, 이를 통해 보다 의미있는 형태로 빈발 항목 집합들

을 나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빈발 항목 집합들을 

텍스트 형태로만 나열한다는 것은 실제 연관 규칙 탐사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기 때

문에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빈발 항목 집합 나

열 방법을 연관 규칙 자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화 

목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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